
PMMA 기술개발“시급"
기술 노하우 축적 미미 … 신뢰성 확보가 우선과제

국내 P M M A시장의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 M M A수지는 품질이나 가격면에서는 외국 경쟁사에 뒤떨어지지 않으나

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

PMMA 수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품질이 뛰어나며 비중이 유리의 1 / 2에 불과하나, 내충격 강도는 유

리의 1 0배에 달하며 내후성이 극히 뛰어나 옥외에 방치해도 경도의 변화나 변색 등이 거의 없는 수

지이다. 

개발 초기에는 방풍유리로 사용되었으나 모노머가 저렴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 여러 분야에서 활발

하게 이용되고 있다. 

PMMA 수지는 성형재료로 51%, 압출판으로 2 1 % ,

주형판으로 17%, 기타 12% 등의 비율로 응용되고

있다. 

국내 PMMA 생산은 8 8년 럭키에서 최초로 M M A단

량체를 주원료로 하는 아크릴수지를 양산하기 시작,

한양화학이 9 0년부터 P M M A시장에 참여했다.

PMMA 국내 시장은 럭키가 연간 1만7000 톤을 생산

하여 전체시장의 6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양화학이 1만2 0 0 0톤으로 40%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

PMMA 수지 생산량은 대부분이 소요되고 있어 재고가 다른 수지에 비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

으며 K g당 가격은 1 6 0 0∼1 7 0 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럭키에서 생산되고 있는 PMMA 수지는 내후성, 착색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 자동차, 전기·전자

의 부품소재 및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한양화학은 최신 기술인 연속중합공정설비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물성이 균일하고 투명성

및 가공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

이로인해 국산품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던 국내 자동차 및 광학시장에 국산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되

었다. 

이와같은 국내기업들의 꾸준한 PMMA 수지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산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

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 

따라서 꾸준한 기술개발과 함께 사용자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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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 국내공급 수출 가격구 분

PMMA 생산현황 (단위 : M/T, 원/ K g )

1 7 , 0 0 0

1 2 , 0 0 0

1 0 , 2 0 0

4 , 8 0 0

6 , 8 0 0

7 , 2 0 0

1 , 7 0 0

1 , 6 0 0

럭 키

한양화학


